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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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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미국 행정부가 우리 기업(현대제철)에 대해 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
특별법’의 특혜를 받았으므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
입장을 나타냄

□ 정부는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제
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미국 행정부는 현재 한국산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
연례재심 조사를 진행 중(17.12~)으로,

ㅇ 미국측 제소자(Nucor社)가 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’에 따라
우리 기업에 상계관세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었다고
주장하고 있으나, 이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님

□ 정부는 한국산 후판*에 대한 연례재심시 답변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,
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우리 기업에 ‘기업 활력
제고를 위한 특별법’에 따른 보조금이 제공된 바 없다는 취지의 정부
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임

* 한국산 후판 17차 연례재심 조사 관련, 정부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‘기활법’에
따른 보조금이 없었다는 정부 답변서를 旣제출(18.2)

- 미국 상무부는 이후 예비판정(18.3)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‘기활법’에
따른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‘사용된 바 없다(not used)’고 판정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윤성혁 과 장(044-203-4280)
이우진 사무관(044-203-4286)

통상법무기획과 조수정 과 장(044-203-4870)
조무경 사무관(044-203-48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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